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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5 .25.(월) 배포즉시 배포 2026.5 .25.(월)

지식재산처, ‘상상은 크게 쑥쑥성장하는 MOIP 키즈 데이’ 개최
- 주말 돌봄 함께 나누며, 아이들의 창의력 키우고… ‘일·가정 양립’ 선도 -

- 아빠·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발명가의 꿈을 꾸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 23.(토) 국제

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 국가발명인재관에서 발명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직원들과 초등학생 자녀 130여 명을 초청해「상상쑥쑥 

MOIP* 키즈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MOIP: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처의 영문명)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업무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는 지식재산처의 발명

교육·전시 기반을 활용해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형식의 체험 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용선 처장은 일일 발명교사로 변신해, 일상 속 작은 참신한 생각이 

발명이 되고, 그 발명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저도 유명한 발명가가 될 

거예요”, “우리 엄마아빠가 발명가의 참신한 생각을 지키는 멋진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발명체험전시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발명 사례를 

놀이 방식으로 체험했고,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 수업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구상하고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명예 특허증’을 받았고, 행사 말미에는 가족 인생네컷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더했다.

 지식재산처 권창욱 사무관(세 자녀 부모)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발명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모습을 보니 

새삼 지식재산처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행사가 ‘가족’이라는 공감의 핵심어를 통해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돌봄을 함께 나누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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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상상쑥쑥 MOIP 키즈 데이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2번째)이
초등학생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1번째)이
초등학생 참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3: 초등학생 참가자들이 체험 참여 활동을 즐기고 있다.


